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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보도시점 : 2023. 6  28.(수) 11:00 이후(6. 29.(목) 조간) / 배포 : 2023. 6. 28.(수)

장애인·유공자 통행료 감면, 
더 쉽게 혜택받도록 개선한다

- 하이패스 차로에서 복잡한 지문인증 방식 대신 “일반 단말기”로 감면
- 연말까지 전국 고속도로에 서비스를 적용하여 이용 편의를 개선할 계획

□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와 한국도로공사(사장 함진규)는 장애인과 유공자가 

전국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이용할 때 통행료를 편리하게 감면받을 수 

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□ 장애인과 유공자는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에서 통행료를 감면받기 위해 

지문 인식 단말기를 탑재하고 지문을 인식한 후 통과해야 한다.

 ㅇ 지문 인식 방식은 4시간마다 혹은 차량 재시동 시 재인증을 해야 하는데, 

지문이 없거나 영유아, 뇌병변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는 지문 등록 및 

인증 절차가 복잡한 문제가 있었다.

□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“휴대전화 위치조회”를 

사전에 동의하면 지문 인식 단말기 대신 일반 단말기를 이용하여 할인이 

가능한 시스템*을 도입(`22.11∼)하였고, 현재 재정고속도로 전체 노선과 

민자고속도로 21개 노선 중 16개 노선은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

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.

    * 하이패스 출구 통과 시 휴대전화 위치를 조회하여 본인탑승 확인 후 즉시 폐기

 ㅇ 6월 30일 오전 10시부터는 수도권 제1순환선 일산∼퇴계, 용인∼서울, 

서울∼문산 등 3개 민자 노선에도 개선된 시스템이 도입된다.

□ 올 하반기에는 나머지 2개 민자 노선에도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 

서비스를 추가하여 전국 고속도로에 적용할 계획이며, 지자체에서 관리

하고 있는 유료도로에도 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지자체 설명회를 

개최하여 적극 협의해나갈 예정이다.

□ 국토교통부 한명희 도로정책과장은 “서비스 도입 이후 장애인·유공자 하이패스 

이용률이 약 10%p(`22.5월 47.6%→`23.5월 56.0%) 증가했다”면서, “앞으로도 

장애인과 유공자가 고속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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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 부서 도로국 책임자 과  장 한명희 (044-201-3875)

도로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원일웅 (044-201-3887)

담당 부서 한국도로공사 책임자 팀  장 이민욱 (054-811-4120)

영업시스템처 담당자 차  장 홍성호 (054-811-4127)

http://www.korea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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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서비스 개요

□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서비스 개요

ㅇ (기존) 지문인식 단말기 구매(영업소ㆍ온라인) → 지문 등록(행정복지센터)

→ 이용 전 지문 인증(차량 내) → 지문 재인식(4시간마다, 재시동 시)

  * 절단 등 지문이 없거나, 영유아나 뇌병변 등 장애인은 지문을 등록하고 차량에서 
지문을 인증하는 절차 및 방법이 복잡하여 통행료를 감면 받는데 어려움

< 지문인증 방식 >

ㅇ (개선) 지문 인증 절차⋅방법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지문 인증

없이 ‘일반 하이패스 단말기’에 ‘통합복지카드’ 삽입 방식으로 개선

< 통합복지카드하이패스기능 + 일반 하이패스 + 휴대폰 위치추적>


